
■ 설문조사 

광고주 84% 방송광고심의 민간위탁에 긍정적 

  

광고주들은 방송위원회의 방송광고심의 민간위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방송광고심의가 표현의 자유 확대와 기업활동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고주협회가 방송광고심의 민간위탁 1달을 맞이하여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광고

홍보담당 실무책임자 52명을 대상으로 간이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고주들은 방송광고심

의가 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 84%가 방송광고심의의 민간위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광고자율심의기구로의 민간위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당장의 큰 변화보다는 향

후 광고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많이 완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광고자율심의 정착

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에서는 시행 한달 동안 달라진 것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똑같은 전문

위원과 심의실 직원의 심의 마인드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 방송광고심의에서 반드시 바

뀌었으면 하는 사항으로는 △방송광고심의의 일관성 유지 △광고표현의 자유 확대 △시대흐

름을 반영하는 심의기준 마련 △외국어 표기 완화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광고자율심의기구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심의관행 정착 △현실을 반

영한 합리적인 심의기준 마련 등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광고주협

회 내의 광고마케팅담당 실무책임자들의 모임인 한국마케팅포럼 회원 52명을 대상으로 실

시되었다. 

 

방송광고심의 민간위탁 100% 인지 

그동안 방송위원회에서 시행되어오던 방송광고심의가 지난 8월 1일부로 광고자율심의기구

로 위탁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3%가 ′정확히 알

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7%는 ′위탁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광고자율심의기구 위탁에 84% 긍정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기능이 광고자율심의기구로 위탁된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물어

본 결과 84%가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6%만이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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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표현 확대될 것으로 기대 

평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방송위원회에서 할 때보다 광고표현의 자유가 보다 확대되

고 무엇보다 진정한 광고자율심의 정착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크리에이티브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보다 완화되어 광고활동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똑같은 전문위원과 심의실 직원의 심의 마인

드 변화가 없어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반응도 나타났다. 

 

방송광고심의 일관성 유지해야 

방송광고심의에서 이것 만큼은 반드시 바뀌었으면 하는 내용으로는 방송광고심의의 일관성 

유지와 광고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외에는 시대흐름을 반영한 심의기

준 마련, 외국의 표현의 제한 완화, 규제를 위한 규제 지양, 심의기일의 단축, 사소한 부분

의 트집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심의 이루어져야 

광고자율심의기구에 바라고 싶은 사항으로는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심의 관행의 정착이라는 

응답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심의기준 마련에 대한 바램이 가장 많았다. 

 

그외에는 광고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사의 심의위원 선정,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안에서의 

외국어 표현 완화,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이름에 걸맞는 조직 구성원과 심의위원의 심의 마인

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리∙이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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